
한미약품, 특허 출원․등록 1위
2008-2012년 62건 등록으로 최다 … R&D투자 순위와 일치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특허실적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 따르면, 2008-2012년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기업 중 가장 많은 61건의 특허를 등록했고, 유한양행, 한

올바이오파마, LG생명과학이 38건으로 공동 2위, 동아제약이 30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출원 기준으로는 한미약품 103건, 한올바이오파마 82건, LG생명과학 82건, 동아제약 51건, 차바이오 49건 순

이었다.

특허 출원·등록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제약기업들은 대체로 연구개발 투자 상위기업 명단과 일치했다.

특히, 한올바이오파마는 매출액 기준 상위권 제약기업 여러 곳을 제치고 <특허 우등생> 면모를 드러냈다.

한미약품과 한올바이오파마는 국제특허(PCT) 출원과 미국 특허출원에도 적극적이었다.

한미약품은 PCT 특허출원 68건, 미국 특허출원 45건, 미국 특허등록 33건을 기록했으며, 한올바이오파마는

PCT 특허출원 55건, 미국 특허출원 26건, 미국 특허등록 14건을 보유했다.

분석은 국내 제약 및 바이오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20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한올바이오파마의 김민정 변리사는 “신약개발이나 신물질 개발과정의 초기단계부터 특허출원을 고려하며 국

내특허 뿐만 아니라 글로벌 특허출원을 함께 진행하는 특허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3/19>


